
1. 서론

21세기 이후 전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COVID-19는 현재에도 감염자 확산을 지속하고 있는 

인류에게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2020년 1월 30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COVID-19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2020년 3월 11일에는 

감염병의 최고 위험 단계인 Pandemic(팬데믹)을 선언

[1]하였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COVID-19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하였다고 보고 하고 있다. 2022년 1월 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는 전 세계에서 총 

281,184,924명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는 5,406,357명

으로 보고하였다. COVID-19의 정식 명칭은 Coronavirus 

Disease 20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다. COVID-19 

바이러스의 전 세계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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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상태 및 기타 요인에 의해 0.1~25%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2]. COVID-19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

장을 주는 매우 흔한 질환인 감기와 같이 감염이 매우 

쉽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 전염병이나 치명률은 매우 높

다고 할수 있다. 특히 COVID-19 바이러스는 감염 시 

위증중·사망 등 위험도가 높아 노년층에게는 매우 위험

한 전염병이다. 2022년 1월 5일 기준으로 80대 이상 치

명률은 13.94%, 70대 4.07%, 60대 6.99%로 고령층으

로 갈수록 COVID-19로 인한 치명률은 높았다. 반면 

50대 0.30%, 40대 0.08%, 30대 0.04%로 나타나 중장

년층은 고령층에 비해 치명률이 낮았다[2].

COVID-19 바이러스는 알파형, 베타형, 감마형, 델

타형, 오미크론형까지 역대 바이러스와 비교하였을 때 

다양하게 변이를 하고 있다[2].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

스와는 달리 전염병 상황이 상당히 장기간으로 이어짐

에 따라 전 세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 측면으로 지

장을 받고 있다. 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공보

건 문제와 경제 타격 문제 사이에서 계속해서 정부는 큰 

갈등과 논란을 빚으며 확실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5월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COVID-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75세 이상 고령자

를 우선으로 4월 1일부터 예방접종 센터를 통해 예방접

종이 시작되었으며, 60-74세 연령은 2020년 5월 6일

부터 연령별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였다[4]. 실시된 

COVID-19 백신 접종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COVID-19

백신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표하였다. COVID-19가 장

기화 됨에 따라 나날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는 이제 삶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13]. 사

람들이 느끼는 COVID-19 스트레스 수준(3.7)을 과거 

우리가 경험한 다른 재난과 비교한 결과,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2.5점)의 1.5배, 2016년 경주지

진과 2017년 포항지진(2.7점)의 1.4배로 나타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의 스트레스(3.3점)보다 높은 수준

이였다[1].

COVID-19 전염병 확산이 장기화 됨에 따라 사람들은

정부 정책의 불신이 커지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

하며 온 국민의 스트레스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COVID-19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세계 각 나라는 발

생 초기부터 백신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여 백신

개발에 뛰어 들었고 그 결과 채 일년이 걸리지 않아 

COVID-19 백신이 개발되었다. 이후 백신사용승인도 

초고속작전으로 진행되어 전세계 백신접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백신의 효과성이나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

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3]. COVID-19 백신

은 코로나바이러스-19가 발견된 이후 개발되어 안타깝

게도 백신의 예방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는 아직까

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COVID-19 

백신 접종 실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 1월 3일 예방접종현황을 살펴보면, 1차 접종은 

전 국민의 86.2%가 완료 하였으며, 2차 접종은 83.0%

가 접종을 완료 하였다[3]. 

COVID-19 감염병이 장기화 되면서 사람들의 감염

병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으

며,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아직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국민이 상당수가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COVID-19에 대한 백신수용도를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이 백신 수용도를 낮게 하는 

요인이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기화된 

COVID-19가 우리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11]. 그러나 현재 우리나

라 국민을 대상으로 COVID-19 백신에 관한 두려움 연

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백신수용성과의 관련성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연구를 통해 사람들은 COVID-19 확산에 극도의 두

려움을 느끼나 실제 백신을 거부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COVID-19

에 대한 두려움 수준과 백신수용성을 파악하고 사람들

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COVID-19로 활기를 

잃은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 대책

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COVID-19의 두려움

불안의 반응 중에 하나인 두려움은 개인에게 신체적, 

심리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서 표출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정서이다[6].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을 때 이것에 대한 반응은 매우 즉각적이며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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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간의 두려움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위험 및 정서적 위협 등에 직면했을 때도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신종 전염병 COVID-19가 발생했

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심리적 경험은 신종전염병에 대

한 두려움이였다.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 된 신종전염병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정확히 조사되어지지 

않은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 더욱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

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두려움 크기도 매

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13]. 

COVID-19에 따른 두려움은 신체적 두려움, 사람과

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행동

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나타난다[7]. 신종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람들은 불안

과 우울 등에 시달리며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디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11,12]

현재 4차 유행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COVID-19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2.2 백신수용성

백신이란 사람들의 신체에 항원을 노출시켜 면역반응

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수용성(Acceptability)이란 각 

개체가 어떤 상황을 독특하게 경험하면서 합의하거나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며 COVID-19 백신과 같이 

새롭게 등장한 백신의 경우 접종의 성공여부는 국민들

의 백신에 대한 수용성에 의하여 좌우된다[3]. 백신의 

수용성은 사람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긍정적 의사 정도

를 말한다. 백신의 수용도가 낮다는 것은 백신에 대한 

접종거부나 접종지연으로 이어진다. 백신의 수용도는 병

원체나 백신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신념과 같은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14-15].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

법으로 백신 접종에 대한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COVID-19 백신의 잠재적인 부작용,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믿음, 음모론을 믿는 태도 등이 백신에 

대한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며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

어져 COVID-19 백신의 수용성으로 이어진다. 다만, 백

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반드시 백신 접종이라는 실

질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COVID-19 감염, 전이, 진단 및 예방에 대한 정확한 정

보 또는 지식이 필요하며 그들의 정보와 지식이 올바르

지 않을때는 백신접종의 수용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8-11].

선행연구에 따르면 COVID-19 백신의 수용성은 개

인의 인구학적 특성, 백신에 대한 태도 및 신념, 

COVID-19에 대한 관련 지식 정도, COVID-19에 관한 

경험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친다[14,15]. 기존에 나온 백

신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는 국가적 혜택이었으며 이밖에도 백신접종의 필요성을 

높이고, 백신의 안전성을 전파하는 것이다[15]. 

이처럼 성인의 COVID-19 백신에 대한 수용성은 인

구학적 특성, COVID-19 바이러스나 백신에 대한 태도 

및 신념 등 최초 정보 원천자로서의 긍정적인 추천이나 

신뢰성, COVID-19의 지식에 대한 성인의 정확한 이해 

및 성인이 백신 접종을 바라보는 관련 경험의 차이 여부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 성인의 COVID-19로 인한 두려

움, 백신수용성를 파악하고 성인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대전지역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160명을 대상으로 설

문을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160부 중 응답이 부적절한 

설문을 제외하고 155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2021년 

9월1일~2021년 9월30일까지 진행하였다.

COVID-19의 일반적인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7문

항을 구성하였는데, 척도는 성미현 외[5]연구에서 한국

어로 번역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거친 도구를 활용하

였다. COVID-19 백신과 다른 백신과 비교한 두려움 

정도 1문항, COVID-19 백신 수용성(Vaccination 

Acceptance) 6문항, 백신접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1

문항, 삶의 질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3.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남성 29.0%, 여성 71.0%로 조사대상자

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았다. 연령은 20대 19.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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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35.5%, 40대 25.8%, 50대 16.1%, 60대 이상 3.2%

로 나타나 응답자는 30대와 40대가 많았으며 조사대상

자의 평균연령은 38.6세이다.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

업 3.2%, 전문대학교 졸업 3.2%, 대학교 졸업 71.0%, 

대학원 재학 3.2%, 대학원 졸업(석사 이상) 19.4%로 나

타나 조사대상자는 대학교 졸업자가 다수였다. 혼인여부

를 살펴본 결과, 미혼 38.7%, 기혼 61.3%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45.2%, 개신교 12.9%, 불교 29.0%, 천주교 

12.9%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cipants

Variable Category N(%)

Sex
Male 45(29.0)

Female 110(71.0)

Age

20's 30(19.4)

30's 55(35.5)

40's 40(25.8)

50's 25(16.1)

over 60   5(3.2)

Educational LeveI

High School Graduation   5(3.2)

Associate Degree   5(3.3)

Bachelor Degree 110(71.0)

Attending Graduate School   5(3.2)

Over Master’s Degree 30(19.4)

Marital Status 
Single 60(38.7)

Married 95(61.3)

Religion

No religion 70(45.2)

Protestantism 20(12.9)

Buddhism 45(29.0)

Catholic 20(12.9)

4.2 COVID-19 두려움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COVID-19의 두려움은 

Table 2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3.23점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여 조사대상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생각하는 것이 불편

하다’는 3.58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 여전히 우

리사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편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로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렵다’

는 3.26점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에 대해 두

려움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대중매체에서 코로나바이러

스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를 들으면 긴장이 되고 불안해

진다’는 3.32점으로 대중매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

한 정보는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를 생각하면 손이 축축

해진다’는 1.61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걱정되어 잠

을 잘수가 없다’는 1.68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생각

하면 심장 뛰거나 두근거린다’는 1.74점으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

감은 크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신체적 반응증상이

나 생활적 불안정상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VID-19 Fear

Variable M(SD)

I am most afraid of COVID-19 3.23(1.04)

It's uncomfortable to think about COVID-19 3.58(1.07)

When I think of COVID-19, I get cold sweats 1.61(0.83)

I am afraid of losing my life from COVID-19 3.26(1.44)

When you hear news or stories about COVID-19 

in the media, you feel nervous or anxious
3.32(1.15)

I can't sleep because I'm worried about being 

infected with COVID-19
1.68(0.86)

When I think of the corona virus 19 infection, 

my heart is pounding and pounding
1.74(1.02)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다른 백신과 비교하였을 

때 느끼는 두려움 혹은 공포감은 Table 3에서 살펴볼수 

있는데, 3.77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보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Fear Difference between the 

COVID-19 Vaccine and other Vaccines

Variable M(SD)

What are the fears of the coronavirus vaccine 

compared to other vaccines?
3.77(0.87)

4.3 백신수용도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성인들의 백신수용도는 

Table 4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코로나바이

러스백신이 있다면’의 질문에 4.06점으로 백신을 신속

하게 접종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태도’는 3.61점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족이나 친지가 백신 접종을 주저하고 있다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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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4.03점으로 백신접종을 강하게 권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코로나 백신 접종 의향’에 대해 3.68점으로 

백신접종 의향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실시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평가’에 대해 4.26점

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파

악할 수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수용성’은 3.58점

으로 백신 수용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Vaccine Acceptance

Variable M(SD)

If a vaccine to treat COVID-19 is available, would 

you vaccinate?
4.06(0.92)

If you could describe your attitude towards 

COVID-19 vaccination in words, what would it be?
3.61(1.01)

If your family or friends are thinking about getting 

a COVID-19 vaccine, what would you do?
4.03(1.00)

What is your intention to vaccinate against 

COVID-19?
3.68(1.12)

What do you think of your COVID-19 vaccination? 4.26(0.80)

How is the coronavirus vaccine acceptable? 3.58(0.94)

4.4 백신접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백신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Table 5에서 설명하였다.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3.16점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균점수 이상이며 백신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았음을 알수 있었다.

Table 5. Government Trust in Coronavirus Vaccine

Variable M(SD)

What is the government's confidence in the 

coronavirus vaccine?
3.16(0.99)

4.5 삶의 질

삶의 질은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상태, 정서적 

상태로 Table 6에서 살펴보았다. 신체적 만족도는 3.48

점, 경제적 만족도 3.10점, 정서적 만족도 3.77점, 사회

적 만족도 3.58점으로 나타나 만족도 중 경제적 만족도

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으며 정서적 만족도는 다른 영

역의 만족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 

COVID-19는 경제적 영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났으며, COVID-19는 가족 중심적인 삶을 만드는데 영

향을 주어 정서적 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

로 나타났다고 판단되어진다. 신체적 만족도와 사회적 

만족도는 평균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Table 6. Quality of Life

Variable M(SD)

Physical Satisfaction 3.48(1.11)

Economic Satisfaction 3.10(1.03)

Emotional Satisfaction 3.77(0.83)

Social Satisfaction 3.58(0.95)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COVID-19 두려움 수

준과 백신수용성을 파악하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COVID-19로 활기를 잃은 사람들의 건

강한 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인지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두려움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타 백신과 비교하였을 때 

백신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감은 상당히 높았다. 셋째, 

조사대상자가 지각하는 성인들의 백신수용도는 긍정적

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백신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삶

의 질 평가에서 경제적 만족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낮았

으며 정서적 만족도는 다른 영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점

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한다. 개인들의 백

신 두려움을 줄이고 백신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백

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백신 

접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과 두려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하다. 아울러 백신 접종에 대한 합리적 결과 제시가 필

요하다. 예를 들어 COVID-19 백신은 예방적이고 전염

성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차단한다는 합리

적인 결과를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혹은 높은 백

신 접종율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익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공공 캠페인이 개인들에게 백신 접종 의도 또는 

수용성 증가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

로의 정부의 백신 정책이나 백신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계획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COVID-19 백

신의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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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건강신념이 COVID-19 백신에 대한 수용성

을 향상시키고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것이라 생각한다. 

COVID-19의 장기화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질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임에는 틀림없는 사실

을 인지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구로 COVID-19 

시대에 만족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증진 모델을 개

발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에 대한 축적된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COVID-19

와 같은 장기화되고, 변인율이 높은 전염병과 관련한 조

사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건강

행위 실천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적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해당 연구의 한계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대상을 

표본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추후 COVID-19 

두려움과 백신수용성 및 삶의 질에 대한 신뢰도 있는 연

구가 지속 되기 위해 전국적으로 표본양을 확대하여 연

구의 일반화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COVID-19와 삶의 질 대한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지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COVID-19 백신수용성과 삶의 질 관련한 다양한 연구

가 펼쳐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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